
2016년 10월 27일 목요일 제20357호 ��
스포츠

한국여자프로골프(KLPGA) 투어최강

자 박성현(23넵스)은내년에미국여자프

로골프(LPGA)투어로 무대를 옮길 예정

이다

공식발표는미뤘지만미국진출을결심

하고이런저런준비를진행하고있는것으

로알려졌다

박성현 LPGA투어에진출하면가장강

력한 신인왕 후보다 올해 짬짬이 출전한

LPGA투어대회에서우승은없어도정상

급실력을선보였기때문이다

하지만 박성현이 내년에 LPGA투어에

진출해도 신인왕 타이틀 경쟁이 만만치

않을전망이다

아마추어무대와유럽투어에서빼어난

기량을 보인 강자들이 대거 LPGA투어

진출을노리고있기때문이다

지난 23일미국플로리다주베니스의플

랜테이션 골프장(파72)에서 끝난 LPGA

투어 퀄리파잉스쿨 2차전에서 아마추어

여자골프세계랭킹 1위브론테로(잉글랜

드)가 2위를 차지해 퀄리파잉스쿨 최종전

에진출했다

미국 로스앤젤레스 캘리포니아주립대

(UCLA) 골프부 에이스로 활약하는 로는

유럽과 미국 아마추어 골프 무대에서 눈

부신성과를남겼다 올해 유럽과미국대

항전 커티스 컵에서는 5전 전승을 거뒀고

유럽 여자 아마추어 골프 선수권대회를

제패했다 최고의 여자 아마추어 골프 선

수에게주는안니카상도수상했다

로는 내년 6월초에 대학을 졸업할 예정

이라투어카드를획득하면첫해부터투어

에전념할수있다

로에앞서 52주동안세계랭킹 1위를지

킨 아마추어 강호 레오나 매과이어(아일

랜드)도 퀄리파잉스쿨 2차전을 6위로 통

과해최종전에나선다

어릴 때부터 주니어 무대를 휩쓸며 여

자 매킬로이로 불린 매과이어 역시 미국

으로 건너와 명문 듀크대 골프부를 미국

여자 대학 골프 최강으로 이끌었다 매과

이어도 안니카상을받았다

매과이어는 골프위크와 인터뷰에서

LPGA 투어카드를 받는다면 당연히 내

년에 LPGA투어에서 뛸 예정이라고 밝

혔다

로와매과이어는프로전향을미룬해나

오설리번(미국)과 함께 여자 아마추어 골

프 3대천왕으로LPGA투어에서도주목

받는차세대 스타로꼽힌다 매과이어 오

설리번 로는작년부터세계랭킹 1위를주

고받으며아마추어여자골프삼국지를연

출하고있다

지난 2일 일본여자프로골프 최고 권위

의 메이저대회 일본여자오픈을 제패해

깜짝 스타로 등장한 하타오카 나사(일본)

도 퀄리파잉스쿨 최종전 출전 자격을 땄

다 하타오카는아직만 18세가 되지않았

지만퀄리파잉스쿨응시를허락받았다

이밖에 이번 퀄리파잉스쿨에는 유럽여

자프로골프투어(LET)에서통산 5승을올

린 베테랑 멜리사 리드(잉글랜드)가 응시

해눈길을끌었다

연합뉴스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에서 가장 빠

른 선수로 사우샘프턴의 공격수 셰인

롱(사진)이뽑혔다

영국매체데일리텔레그래프는 26일

(한국시간) 축구 통계 전문 업체 OP�

TA의 자료를근거로올시즌경기에서

가장빨리뛴선수 20명을소개했다

아일랜드출신셰인롱은순간스피드

시속 3531를기록했다 이는 100m를

10초195에뛰는기록이다

물론이속력을유지한채 100m를완

주하기는불가능하다단순히육상선수

와비교하기는어렵다

2위는 선덜랜드의 미드필더인 린덴

구치(시속 3519) 3위는 손흥민의 팀

동료인 토트넘 카일 워커(시속 3518)

가기록했다

지난 시즌 레스터시티를 우승으로 이

끈제이미바디는시속 3510로 4위에

올랐다

뒤를 이어 웨스트브롬의 미드필더 제

임스매클레인(시속 3504) 번리의안

드레 그레이(시속 3487) 미들즈브러

아다마 트라오레(시속 3484)가 자리

잡았다

아시아출신선수중엔일본인수비수

요시다 마야(사우샘프턴)가 11위를 차

지했다 그는 올 시즌 최고 순간 스피드

시속 3478를기록했다

손흥민과 팀 내 경쟁을 펼치고 있는

토트넘의빈센트얀센은시속 3469로

17위에올랐다 연합뉴스

EPL 총알탄 사나이 셰인 롱

잉글랜드프리미어리그(EPL)토트넘

의 손흥민이 모처럼 휴식을 맛봤다 계

속되는출전으로피로가누적된데따른

체력안배차원이었다

손흥민은 26일 오전(한국시간) 영국

리버풀 안필드에서 열린 20162017 잉

글랜드 축구 리그컵(이하 EFL컵) 16강

전리버풀과경기에출전하지않았다

손흥민의 결장속에 토트넘은리버풀

대니얼 스터리지에 2골을 허용하면서

12로져 EFL컵 8강진출에실패했다

연합뉴스

손흥민쉰토트넘 리그컵 8강행실패

박성현 신인왕 예약?호락호락하지 않다

아마유럽투어강자들

내년LPGA 대거진출

100 10초195 뛰는 기록

박성현


